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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과학자들 BPA 사용금지 촉구
영국정부에 강력 요구 … 당초 예상보다 적은 양으로 인체유해성 우려

미국과 영국, 이태리의 지도적 과학자들이 BPA(Bisphenol-A)의 사용 금지를 영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3개국의 과학자들은 4월8일 서한에서 영국 정부가 최근 연구들을 통해 유해성이 입

증되고 있는 BPA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BPA는 유아용 젖병과 유아식 용기, 음료수 병 등 플래스틱 용기를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

결과 BPA가 강력한 세제나 고온의 액체에 노출되면 녹아내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체에 흡수된 BPA는 극히 소량으로도 생식기능 저하와 유방암, 심장질환, 비만, 어린이 성장장애 등을 초

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PA는 이미 인체의 미묘한 호르몬 체계에 작용하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BPA 사용 금지 촉구는 최근 4건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통해 BPA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는데

뒤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덴마크는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3세 이하 유아용 식품 용기에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캐나다와

미국 내 3개주도 이의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현재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식품기준청(FSA)과 유럽식품안전국(EFSA)은 BPA가 안전하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이유로 이

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BPA가 안전하다고 밝힌 연구결과 중 일부는 플래스틱 업계가 연구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수년간 BPA의 유해성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현재 입장을 다소 바꿔 “(BPA에

대한)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을 비롯한 최근 4건의 연구결과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양의 BPA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PA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영국 내 유명 소매점들이 단계적으로 BPA 사용 유아 식품

용기들을 판매대에서 철수시키고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보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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